
2020년 한국작물학회 춘계학술대회

- 107 -

PA-095

Å�i� ��� ñ÷XÝ� ��	� P¬½��  !X� þi� l�MN� ���

이영훈1, 송기은1, 정재경1, 최재은1, 이승하2, 심상인1*

1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국립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학과
2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89 주식회사 누보

[서론]

환경스트레스에 대한 작물 또는 종자에 내성을 증진시키는 경화처리는 고구마와 같은 영양번식 작물에서 그 효과가 크다. 스

트레스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연구들은 많이 있으나, 고구마에서 경화 및 토양 수분환경 실험 사례는 많지 않다. 본 연구는 

고구마 삽식묘의 경화처리 및 토양 수분조건에 따라 고구마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상토와 모래, 양토를 2:1:1 비율로 섞어 포트에 넣은 후, 토양 수분조건는 90% field capacity(FC)와 60% FC로 조절하였다. 경

상대학교 부속 농장 묘상에서 자가 육묘한 고구마 (cv. 신율미) 를 당일 채취한 묘(무처리)와 3, 5일간 20°C, 80% RH, 암조건에

서 저장하여 경화한 삽식묘를 실험용 재료로 이용하였다. 경화한 삽식묘를 포트에 삽식한 후 14일, 35일(DAP)에 조사하였다. 

조사항목은 지상부, 지하부로 나누었다. 지상부는 엽수, 순광합성률, 기공전도도, 증산률, 상대수분함량을 조사하였고, 지하

부는 WINRHIZO를 이용하여 뿌리의 길이, 표면적, 평균직경을 조사하였다. 지상부와 지하부 생체중, 건물중은 14 DAP부터 

2주간격으로 조사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 

엽수는 14, 35 DAP때 경화 3일처리가 무처리, 경화 5일보다 높았다. 순광합성률에서 14 DAP에 경화 5일은 모든 수분 조건에

서 높았다. 35 DAP에는 90% FC 무처리와 경화 3일 처리에서 가장 높았다. 기공전도도는 14 DAP에 60% FC에서는 경화 5일

처리에서 가장 높았다. 증산률은 14 DAP에 60% FC에서경화 5일처리가 가장 효과가 높았고, 90% FC에서는 경화 3일처리에

서 가장 낮았다. 경화 3일처리는 14 DAP에 엽상대수분함량이 높았고, 증산률과 기공전도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경화 3일 처

리 개체들은 기공을 닫아 수분배출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. 전체 뿌리의 길이와 표면적은 35 DAP에 90% FC 조건에

서 경화 3일처리가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. 뿌리 평균직경은 14 DAP에 60% FC에서 경화 3일이 모든 수분조건에서 가장 높은 

값을 보였고, 35 DAP에는 90% FC에서 경화 3일처리가 높았다. 생체중의 경우 35 DAP에 지상부에서 90% FC 조건에서 경화 

3일처리에서 가장 높았다. 지하부 생장의 경우 90% FC에서는 경화 3일처리가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. 건물중은 14 DAP에 

경화 5일 처리에 의해 모든 수분 조건에서 가장 높았고, 35 DAP에는 지상부의 경우 90% FC 조건에서 무처리와 경화 3일처리

구에서 가장 높았으며, 지하부의 경우 90% FC 수분에서 경화 3일처리에서 가장 높았다. 고구마 삽식묘 경화시 20°C, 80% RH 

암조건에서 3일간 처리하는 것이 5일간 처리나 무처리보다 뿌리 전체 길이, 표면적, 평균직경은 물론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육

이 좋은 결과를 보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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